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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님, 성차별적인 전근대적 사고로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가정을 지키는 역할’이 여성에게 있
다는 등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저출생의 배경으로 양성평등을 언급하
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연일 쏟아지는 반여성적 언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여성의 정치 참여 의지 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궤변은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이 독점한 폐쇄적 정치 구조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차별을 겪는다. 
김 위원장이 말한 대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의지가 있다면 여성할
당제가 역차별이라며 폐지를 선동하는 이준석 당대표부터 설득하시라.

또한 김종인 위원장은 “여성은 외부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 밝혀 가사노동과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전혀 상반되는 인식이다. 가정을 지키는 역할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문직종에서 여성이 남성의 우위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성별임금격
차, 유리천장 등 우리나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성차별적인 노동 현실을 외면하
고 왜곡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총괄책임자다. 혹세무민하지 말고, 시대정신을 읽고 변화
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내다보길 바란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세력에게 
표를 줄 만큼 여성들은 어리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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